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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음으로 시작하는 영어 자음 연쇄의 한국어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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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Mira. 2013. Loanword adaptation of consonant clusters from English into 

Korean.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19.1. 53-79. Many studies 
claim that loanword adaptation is perceptual mapping (Silverman 1992, Peperkamp 
et al. 2008) and relies crucially on fine-grained acoustic similarity (Kim and Curtis 
2001, Boersma and Hamann 2009). By investigating loanword adaptation of stop-
initial clusters from English into Korean with respect to vowel epenthesis, this paper 
aims to answer two questions. First, can the perceptual approach proposed by many 
researchers fully account for vowel epenthesis in loanword adaptation? Second, are 
the stop-initial clusters from English loaned in the same way into Korean regardless 
of their morphological structure? Close examination of loanword adaptation of stop-
stop and stop-nasal sequences of English into Korean reveals three findings. Firstly, 
not all vowel epentheses result from perceptual epenthesis. Secondly, the 
recoverability of source sounds pushes the adapters away from application of native 
phonological processes, which are prevalent in native phonology, in the direction of 
epentheses, in which the identity of the preconsonantal stop is better encoded in 
loanwords. Thirdly, morphological structure of a source word plays a role in 
segmental mapping in loanword adap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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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영어 단어말 폐쇄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한국어에 차
용된다.  

 
(1)  a. 영어 단어말 무성자음의 차용 (국립국어원 1991) 

i. 모음삽입: peak <피크> [phikhɨ], week <위크> [wikhɨ] 1 
ii. 모음삽입과 비삽입이 모두 일어남: jeep <짚~지프> 

[čip]~[čiphɨ], cake <케잌~케이크> [kheik] ~ [kheikhɨ] 
iii. 모음삽입이 안 일어남: kick <킥> [khik], back <백> [pek],  
   look <룩> [ruk] 

 b. 영어 단어말 유성자음의 차용 (국립국어원, 1991) 
i. 모음삽입: league <리그> [rikɨ], bed <베드> [petɨ]2 

                                                           
* 세심한 논평을 해 주신 편집위원장과 세 분의 심사워원들께 감사드린다. 그 분
들의 통찰력 있는 심사로 이 논문은 많은 도움을 받았다. 또한 편집간사의 꼼꼼
한 편집으로 이 논문은 많은 도움을 받았다. 

1 < >는 철자를 표시하고 [ ]은 음성형을 표시한다. 본 논문은 외래어에 나타나는 
모음삽입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그런데 외래어 차용결과 생긴 모음삽입은 철
자에 반영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주로 철자로 표기하고자 한다.  

2 한국어에서 장애음(obstruents)은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으로 실현되지만 외래어 
예에서 이러한 유성음은 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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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모음삽입과 비삽입이 모두 일어남: Pyramid 
   <피라밋~피라미드> [phiramit] ~ [phiramitɨ],  
  zigzag <지그잭~지그재그> [čikɨček] ~[čikɨčekɨ] 
iii. 모음삽입이 안 일어남: Arab <아랍> [arap], big <빅> [pik] 

 
영어 단어말 폐쇄음은 (1ai)와 (1bi)처럼 모음삽입을 항상 수반하
기도 하고 (1aii)와 (1bii)에서 보여주듯이 모음삽입형과 모음이 삽입
되지 않은 형태로 차용되기도 하며 (1aiii)와 (1biii)처럼 모음이 항상 
삽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립국어원(1991)의 외래어 데이터를 분
석해 보면 영어 단어말 폐쇄음이 모음삽입을 항상 일으키는 예는 
50.4%이고 모음삽입이 전혀 안 일어난 예는 43.6%이며 두 가지 형
태가 모두 일어나는 경우는 6%이다(Kang 2003: 229). Kang(2003)은 
이와 같이 영어 폐쇄음이 단어말에서 다양한 차용양식을 보이는 
것은 영어 단어말 폐쇄음이 파열되는 정도와 관련있다고 주장한
다.3 특히 영어 무성 폐쇄음이 단어말에서 모음삽입을 일으키는 정
도는 무성 폐쇄음이 얼마나 파열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폐쇄음이 파열되는 비율이 높을수록 모음을 삽입하여 근원어의 출
력형과 차용어간의 지각적 유사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것이다.4  

Kang(2003)은 나아가 단어말 폐쇄음뿐만 아니라 단어 중간에서도 
폐쇄음의 파열 여부가 폐쇄음 다음에 모음삽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의 예를 제시한다. 

 
(2) Kang (2003: 237) 
 chapter → <챕터> [tshæp.thʌ]  
 octave → <옥타브> [ok.tha.pɨ] 
 napkin → <냅킨> [næp.khin] 
 doctrine → <독트린> [tok.thɨ.Lin] 
 
많은 선행연구에서 영어 폐쇄음이 다음에 자음이 올 때 파열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Catford 1977, Ladefoged 2005). 이러한 연구에 따
                                                           
3  Kang(2003)은 단어말 유성폐쇄음이 무성폐쇄음에 비해 모음삽입을 많이 일으키
는 것은 한국어에 있는 음운과정 때문이라고 본다. 즉, 한국어에서 폐쇄음이 유
성음 사이에서 유성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영어의 유성자음 다음에 모음을 삽
입하여 좀 더 근원음의 유성성에 가까워지려는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Kang(2003)은 치경자음 뒤에 모음삽입이 일어나는 것은 한국어에 치경자음으로 
끝나는 명사가 없다는 형태론적 이유 때문으로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근원음
의 음성단서가 지각에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폐쇄음의 파열성만을 대상
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4 Kang(2003)은 영어 어말 폐쇄음이 한국어에 차용될 때 이완모음 다음 보다 긴장
모음 다음에서 모음삽입이 잘 일어난다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각 유형의 모음 
다음에서 폐쇄음이 파열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다. 가령 
‘quick’은 [퀵]으로 차용되나 ‘week’는 [위크]로 차용된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
기 위해 영어 TIMIT 코퍼스에서 문장 말 모음이 긴장모음인지 이완모음인지 여
부에 따라 후행 폐쇄음의 파열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인다. 가령, 이완모음 
다음의 폐쇄음은 41.3% 개방되나 긴장 모음 다음에서는 폐쇄음이 58.5%로 개방
된다(Kang 2003: 241). 이와 같이 근원어인 영어에서 긴장모음 다음에 오는 폐쇄
음이 더 파열하여 발음되므로 한국인도 이러한 근원음을 듣고 폐쇄음 다음에 모
음을 삽입시켜 근원음과 차용음을 유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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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폐쇄음이 다른 자음 앞에서 파열되지 않으므로 ‘chatper’는 
*<채프터>가 아니라 <챕터>로 차용되어 모음삽입이 일어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5 
영어 폐쇄음의 파열 여부와 같은 음향단서가 외래어 차용에서 모
음삽입을 결정짓고 단일 형태소 안에서 자음 앞에서 일어나는 폐
쇄음이 모두 파열되지 않는다면 영어 자음군의 첫 폐쇄음은 모두 
모음삽입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단어내의 폐쇄음은 그 
다음에 어떤 자음이 오느냐에 따라 모음삽입에서 세 가지 유형을 
보인다. 우선, 폐쇄음 다음에 마찰음과 파찰음이 오는 경우는 모음
삽입이 전혀 안 일어난다.  
 

(3) 폐쇄음과 마찰음/파찰음 연쇄: 모음삽입이 안 일어난다.  
 /kš/: action <액션>, fiction <픽션> 
 /pš/: caption <캡션> 
 /kč/: picture <픽처> 
 /ks/: fax <팩스>, sexy <섹시>, Mexico <멕시코> 
 /ps/: Pepsi <펩시> 
 
이처럼 폐쇄음 다음에 마찰음이나 파찰음이 올 때는 폐쇄음 다음
에 모음삽입이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에 폐쇄음 다음에 또 다른 폐
쇄음이 오는 경우는 모음삽입이 일어나기도 한다. 

 
(4) 폐쇄음과 폐쇄음 연쇄: 모음삽입이 수의적으로 일어난다. 

a. 모음삽입이 안 일어나는 예 
victory <빅토리>, Vacteria <박테리아], cocktail <칵테일>, factory 
<펙토리>, octave <옥타브>, McDonald <맥도날드>, doctrine <독트
린>, doctor <닥터>, helicopter <헬리콥터>, captain <캡틴> 

b. 모음삽입이 일어나는 예  
 napkin <네프킨, 내프킨>(187,000)6, <냅킨> (440,000),  
 sitcom <시트콤> (7,110,000), <싯콤> (29,100) 
 
(4b)에서 보듯이 단어 안에서 폐쇄음 다음에 폐쇄음이 오는 경우
에는 모음삽입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한편 영어 폐쇄음 다음에 공명음인 비음이나 유음이 오는 경우는 

(5)의 예에서 보듯이 모음삽입이 반드시 일어난다.  
 

(5) 폐쇄음과 공명음 연쇄: 모음삽입이 항상 일어난다. 
a. 폐쇄음과 비음의 연쇄음 차용: 모음삽입 

Vietnam <베트남>, picnic <피크닉>, technology <테크놀로지>, 

                                                           
5  영어의 비음에 비해 불어의 비음이 파열이 강해서 영어 단어말 비음은 일본어
에서 모라(mora)가 주어진 비음으로 차용되지만 불어 단어말 비음 다음에는 모
음이 삽입된다(Peperkamp et al. 2008). 이와 같이 근원음의 음성적 실현이 차용어
에서 모음삽입 여부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6 각 차용의 예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글 검색 결과를 괄호
안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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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트리트먼트>, fitness <휘트니스>, partner <파트너>, 
magnetic <마그네틱>, magnesium <마그네슘> 

b. 폐쇄음과 /l/ 연쇄음 차용: 모음삽입 
Hitler <히틀러>, medley <메들리>, topless <토플리스>, 
necklace <네클레스> 

 
이와 같이 근원어인 영어 폐쇄음 다음에 공명음이 오는 경우는 
폐쇄음 다음에 항상 모음삽입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어 폐쇄음 다음에 마찰음이 올 때는 모음삽입이 안 일어나고 폐
쇄음이 올 때는 모음삽입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공명음이 올 
때는 반드시 모음삽입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래어 차용은 모국어에서 근원어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수용하
는 것이다. Kenstowicz(2005)의 음성출력형 대 출력형 대응이나 
Davidson and Noyer(1997)의 Match 제약 그리고 Yip(2006)의 MIMIC 
제약 등은 모두 차용어가 근원어와 지각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외래어 차용에서는 근원음을 탈락시키
기 보다 모음을 삽입하여 모든 분절음의 정보를 최대한 유지하여 
지각적 유사성을 이루고자 한다(Paradis and LaCharité 1977).7 그런데 
근원어와 차용어 사이의 지각적 유사성을 높이면서도 모국어의 음
운제약을 만족시키기 위한 모음삽입은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난다
는 것인가? 본 논문의 관심사와 관련하여 모음삽입에 대한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가설은 아래 (6)에서 보이듯
이 음성지각 가설이다. 
 

(6) 음성지각 가설(Perception only Hypothesis): 근원음의 음향적 단서
에 근거하여 차용어와 근원어의 지각적 유사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모음삽입이 일어난다. 

 
영어 단어말 폐쇄음 차용에서 파열 유무가 모음삽입을 결정한다는 
Kang(2003)의 주장이 이러한 가설을 지지해 준다. 아울러 
Kang(2006)과 Oh(2010)는 (7)에서 보듯이 영어 /tw/와 /kw/를 차용하
는데 /tw/에서만 모음삽입이 일어나는 것은 영어와 한국어의 /tw, 
kw/에서 F2 전이와 VOT(Voice Onset Time, 유성음 개시 시간) 같은 
음향적 차이로 인하여 지각단계에서 삽입모음을 지각한다고 주장
한다. 
 
(7)  a. twin <트윈> *<튄>, twist <트위스트> *<튀스트> 
    b. queen <퀸> *<크윈>, quick <퀵> *<크윅> 
 
그런데 이처럼 근원음의 VOT와 파열정도와 같은 음향적 단서에만 
의존하여 모음삽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국어의 음운규칙으
로 인하여 근원자음의 조음방식과 같은 실체를 파악할 수 없게 되
는 경우를 막기 위해 모음삽입이 일어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것

                                                           
7  Paradis and LaCharité(1977)의 보존법칙(Preservation Principle)이 외래어 차용에서 
자음을 충실히 차용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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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근원음 복원 가설이라고 설정한다. 
 
(8) 근원음 복원 가설(Recoverability Hypothesis): 외래어를 차용할 때 
모국어의 음운제약을 만족시키면서 근원음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음삽입이 일어난다. 

 
음성지각 가설에 따르면 영어 폐쇄음이 비음 앞에서는 항상 모음
이 삽입되어 한국어에 차용되고 폐쇄음 앞에서는 모음이 삽입되는 
경우도 있으나 마찰음 앞에서는 모음이 전혀 삽입되지 않는 것은 
근원음인 영어 폐쇄음의 음향적 실현이 각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
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근원음 복원 가설에 따르면 
영어 폐쇄음 다음에 모음삽입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국어의 음운규
칙을 받게 되어서 근원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낼 수 없게 될 때 
모음 삽입이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의 폐쇄음이 후행자음의 조음방식에 따라 한
국어에 차용될 때 모음삽입을 일으키는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6)과 (8)에서 제시한 두 가지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하
고 모음삽입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근원음 복원 가설이 좀 더 타당
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
자 하는 가설과 관련하여 외래어 차용이론을 비교 검토한다. 3절에
서는 영어의 폐쇄음 차용과 관련 있는 한국어의 음운현상을 소개
한다. 4절에서는 영어의 폐쇄음 다음에 폐쇄음이 오는 경우 선행 
폐쇄음과 후행 폐쇄음의 조음위치에 따라 선행 폐쇄음이 모음삽입
을 일으키는 정도가 달라지는 데이터를 제시하고 이것을 (6)과 (8)
에서 제시한 두 가지 가설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5
절에서는 영어의 폐쇄음이 그 다음에 공명음이 오는 경우 한국어
에 차용될 때 항상 모음삽입이 일어나는 경우를 살펴본다. 이것 또
한 (6)과 (8)에서 제시한 두 가지 가설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6절에서는 단일어와 복합어의 차용양식을 비교함으로써 
근원어의 형태구조가 차용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인다. 7
절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며 Kabak and Idsardi(2007)의 지각
실험과 연관하여 그 의미를 토론한다.  
 

2. 외래어 차용 음운론 

 
모국어의 어휘와 차용 외래어는 모국어의 음운규칙에서 서로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어에서는 음절말음에 단일 자
음만이 허용되며 그중에서도 [p, t, k, m, n, ŋ, l]만이 올 수 있다. 이에 
이들 음을 제외한 자음은 음절 말 위치에서 중화를 겪는다. 또한 
음운단계에서 음절말에 자음 군이 오더라도 표면 형에서는 한 자
음만 허용되므로 한 자음은 탈락하게 된다. 이러한 음절 말음 제약
뿐만 아니라 자음과 자음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에도 제약이 있
다. 가령 선행 자음이 폐쇄음이고 후행 자음이 비음이 오는 경우 
선행 자음은 후행 비음에 동화되어 비음으로 실현된다.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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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음절 말음 제약이나 음소배열 제약을 지키는 방식에서 한
국어 어휘와 영어에서 차용된 외래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9)의 
예가 보여 준다. 

 
(9) a. 음절말음 중화: *[cont]]σ 

  한국어: <벗> [벋] vs. 영어 외래어: <bus> [버쓰]  
 b. 자음군 간소화: *CC]σ 
  한국어: <삯> [삭] vs. 영어 외래어: <Max> [맥쓰] 
 c. 비음동화: *[stop][nasal] 
  한국어: <북미> [붕미] vs. 영어 외래어: <picnic> [피크닉] 
 
이와 같이 한국어의 음운규칙인 음절말음 중화규칙(마찰음을 음절
말음에서 허용하지 않는 *[cont]]σ 제약으로 나타냄), 자음군 간소화
(자음군을 음절말음에서 허용하지 않는 *CC]σ 제약으로 나타냄), 
그리고 비음동화에서 (폐쇄음과 비음이 연이어 나타나는 것을 막는 
*[stop][nasal] 제약이나 음절말 자음의 강도가 음절초 자음의 강도
보다 더 커야 한다는 음절접촉제약(SyllCon)으로 나타냄) 한국어 어
휘와 영어 차용어가 다르게 실현된다(Davis and Shin 1999).  
모국어의 음운현상이 모국어의 어휘와 외래어 차용어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설명하는 데 크게 두 가지의 입장이 존재한다. 하나
는 모국어 음운론과 차용음운론을 서로 다른 것으로 다루는 것이
다. 예를 들어 <벗>은 [벋]으로 실현되어 음절말음 중화규칙에 의
해 <ㅅ>이 [ㄷ]으로 실현되나 영어 <bus>에서 말음은 [ㄷ]으로 실
현되어 *[벋]으로 실현되지 않고 [버쓰]로 차용된다. 이것을 최적성 
이론 틀 안에서 설명하자면 한국어 음운론에서는 DEP-V>>IDENT 
[cont]의 제약등급을 갖는 반면 차용어 음운론에서는 그 반대 제약
등급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Kang 1996). 즉, 한국어 음운부에
서는 지속음인 /s/를 음절말음에 갖는 것 보다 입력형에 없는 모음
을 삽입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 비해 외래어 차용에서는 모음
을 삽입하더라도 원음이 갖고 있는 지속음인 /s/를 충실하게 유지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모국어의 음운과정과 외래어 
차용에서의 제약등급이 서로 다르다고 분석함으로써 모국어 음운
과정과 차용 음운과정이 별개라는 입장은 많은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Itô and Mester 1995, Kang 1996, Shinohara 2004). 반면에 
Boersma and Hamann(2009)은 모국어와 외래어 차용 음운론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틀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렇게 모국어와 외래어 차용 음운론이 서로 다른 두 개
의 과정인지 아니면 하나의 통합된 과정인지에 관한 논쟁은 차용 
음운론에서 입력형을 어떻게 보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차용 
음운론에서 입력형이 갖고 있는 근원음에 대한 정보에 관한 논쟁
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근원어의 음소단계를 입력형으
로 하는 음운론적 입장(Paradis and LaCharite 2005)과 근원어의 출력
형에 나타나는 이음을 위시하여 음향적 단서까지 차용음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지각적 입장이 있다(Silverman 1992, Kim and Curtis 2002). 
이와 같은 두 가지 입장은 모두 외래어 차용에서 근원어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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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차용음을 찾는 기준으로 삼느냐와 관련이 있다. 근원어의 
음소단계를 외래어 차용의 입력형으로 취하는 음운론적 입장에서
는 모국어에서 근원어에 근접하는 음으로 대치하는 단계에서 자연
히 차용 국어의 음운규칙이 적용될 것이어서 차용 국어 어휘와 외
래어 차용이 서로 별개의 규칙 순서 내지는 서로 다른 제약등급을 
갖게 된다. 
반면에 차용단계에서 근원어의 이음에 나타나는 음향적 실현까지 
입력형으로 받아들이는 지각적 입장에서는 차용 국어 어휘와 외래
어 차용이 서로 별개의 과정으로 다뤄질 수도 있고 동일한 과정으
로 분석될 수도 있다. 가령, Silverman(1992)의 외래어 차용분석에서
는 외래어에만 적용하는 특별한 규칙을 설정한다. 광동어에서 영어
를 차용할 때 근원어인 영어의 출력형에서 지각적으로 강한 음을 
지각단계에서 광동어에 있는 음소로 일단 받아 들이고 모국어인 
광동어의 음운제약을 만족시키기 위해 작용단계에서 모음을 삽입
한다(Silverman 1992: 31). 다음의 예 (10)이 이를 보여 준다. 

 
(10) 광동어에서 영어 ‘stamp’ 차용 (Silverman 1992: 15) 
지각단계  [stam] 
작용단계  [sitam]   모음삽입 
차용어   [sitam]8 
 
이 경우 지각단계에서는 근원어의 음을 모국어의 음으로 대치하지
만 모국어인 광동어의 음절구조을 만족시키기 위해 작용단계에서 
모음이 삽입된다. 이렇게 모음이 삽입되는 것은 외래어 차용에만 
특별하게 있는 규칙이다. 왜냐하면 음절화가 되어 있지 않은 모국
어 어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근원어의 음성적 출력
형을 외래어 차용에서 입력형으로 삼는다 해도 모국어 어휘와는 
다른 음운과정을 외래어 차용에서만 특별하게 설정할 수 있다. 
반면에 Boersma and Hamann(2009)은 근원어의 음향적 단서가 풍
부한 출력형을 외래어 차용의 입력형으로 분석하지만 모국어 음운
과정과 외래어 차용의 음운과정이 서로 별개라고 보지 않는다. 이
들은 음운단계를 기저형(| |로 표시), 표면형(/ /로 표시) 그리고 음성
형([ ]로 표시)으로 세 단계로 구분하며 모국어의 음운과정과 외래
어 차용에서 사용되는 과정이 같다고 주장한다. Boersma and 
Hamann(2009)은 근원어의 출력형이 갖고 있는 음향 단서를 모국어
의 음과 연결하는 과정을 차용음운과정이라고 본다. 반면에 모국어
의 기저단계를 표면형과 연결시키는 데에는 충실성제약이 관여한
다고 본다. 다음의 도표가 이들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8  영어 ‘stamp’는 광동어에서 [si[L]tam[H]]으로 실현되나 편의상 본문에서는 성조
를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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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모국어와 외래어 차용을 위한 단일 모델 (Boersma and  
     Hamann 2009: 12) 

 
|underlying form| 충실성 제약 (Faithfulness constraints) 
     ↕    
/surface form/  구조제약 (Structural constraints) 
     ↕ 
[phonetic form]  음향단서 제약 (Cue constraints) 
 
세 단계에서 각 단계간의 관계는 양방향이어서 음성형을 듣고 표
면형을 지각하고 기저형태를 인식하는 것은 음성이해
(comprehension)의 방향이고 반면에 기저형태를 충실성 제약과 구조
제약에 따라 표면형으로 이해하여 음성표면형으로 발화하는 것은 
음성산출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모델에서는 한국어에서 <벗>은 [벋]으로 실현되지만 
영어 <bus>는 [버쓰]로 차용되는 것처럼 음절말 /s/가 한국어에서는 
[t]로 중화되고 영어가 차용될 때에는 [s'ɨ]로 모음삽입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다음의 예가 이러한 차이를 보여준다. 

  
(12) Boersma and Hamann(2009)의 한국어 어휘와 영어 차용어 분석 
 
a. 한국어 어휘 (|옷|): 단어말 마찰음 중화 (Boersma and Hamann 

2009: 15) 
|os| */+stri./ DEP-V MAX-C IDENT(stri) */C./ 
/.os./ *! * 
☞/.ot./ * * 

/.o.sɨ/ *!
/.o./ *!

 
b. 외래어 차용 (영어 ‘mass’): 영어 단어말 마찰음 다음에 모음삽
입 (Boersma and Hamann 2009: 28) 

[mæs] */+stri./ 
*[frication]

/-str/
*[ ] 

/ɨ/ 
/.mæs./ *!
/.mæt./ *!
☞/.mæ.s'ɨ/ * 

 
(12a)에서 보듯이 모국어인 한국어 어휘는 기저단계가 입력형이 
되고 충실성 제약의 등급이 표면형을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음삽입을 막는 DEP-V가 IDENT(stri) 제약보다 상위제약이라는 것
이다. 이에 모음이 삽입되기보다 음절말음 중화를 통해 단어말 |s|
가 /t/로 실현된다. 이에 반해서 (12b)에서 보듯이 영어를 한국어에 
차용할 때는 그 입력형이 영어의 출력형이다. 이를 차용하는 지각
과정에서는 [s]가 갖는 음향적 단서인 [frication]이 /-strident/로 연결
되는 것을 막는 제약이 입력형에 아무런 음향적 단서가 없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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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ɨ/ 모음을 삽입하는 것을 막는 제약 보다 상위제약이어서 영어 단
어말 [s]는 한국어에서 [s'ɨ]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국어의 어휘가 표면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결정
할 때는 기저음의 변별자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외래어를 차
용할 때는 근원음의 음향 단서를 모국어의 분절음과 연결하는 제
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국어의 음운현상
과 외래어 차용양식이 한 가지 모델 안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입력형이 각기 다른 단계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
어 화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앞에서 |옷|이 단어말 |s|로 되어 
있다는 어휘 정보를 갖고 있고 이것을 충실성 제약의 등급에 따라 
/t/로 실현하게 된다. 이에 반해 영어 ‘mass’의 단어말 [s]는 음향적
으로 마찰성이 있는 음으로 지각하되 이러한 음으로 음절이 끝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입력형에는 아무런 음향적 단서가 없지만 모
음을 삽입하여 한국어의 음절구조제약을 만족시키게 된다. 한국어 
어휘인 |옷|의 마지막 자음은 |s|로 [strident]라는 자질을 가진 분절음
으로 분석되지만 영어인 [mæs] ‘mass’는 마지막 음이 [frication]이라
는 음향단서를 가진 음으로 지각된다는 것이다. 사실 |옷|이라는 단
어를 단독으로 발화할 때 한국어 화자는 결코 단어말 /s/를 듣지 못
한다. 반면에 영어 ‘mass’를 차용할 때 모국어 청자는 단어말 [s]를 
듣는다.  
이처럼 모국어 화자가 모국어 어휘와 외래어 차용을 위한 입력형
을 지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Boersma and Hamann(2009)의 논지는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Boersma 
and Hamann(2009)과 마찬가지로 모국어의 음운과정과 외래어 차용
과정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12)에서 보듯이 모국어의 음운과정과 외래어 차용에서 모두 
음절말에 [strident] 자질이 와서는 안된다는 */+stri./과 같은 구조제
약이 상위제약으로 작용한다. 즉, 지각과정에서 음향단서를 모국어
의 음과 연결하는 외래어 차용 과정에서도 음절구조제약이나 음소
배열 제약과 같은 구조 제약이 상위제약으로 있다. 아울러 본 논문
에서는 Boersma and Hamann(2009)의 주장을 따라 근원어가 모국어
에 차용될 때 지각단계에서 근원음이 모국어의 음소로 연결되고 
모음삽입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9 

 
3. 영어 차용과 관련 있는 한국어의 음운제약 

 

이번 절에서는 영어 자음군에서 선행자음인 폐쇄음 차용과 관련 
있는 한국어의 음운현상을 살펴본다. 우선 한국어의 음절구조제약
을 살펴보면, 한국어에서 음절두음에는 18개의 자음([p, t, k, ph, th, kh, 
p', t', k', s, s', c, ch, c', m, n, l, h])이 올 수 있으나 음절말음에는 7개의 
자음([p, t, k, m, n, ŋ, l])만이 허용된다. 아울러 음절말음에 오는 폐쇄
음은 모두 비파열음이다.  

                                                           
9  모음삽입이 지각단계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Peperkamp and Dupoux 2003, 

Boersma and Hamann 2009)과 작용단계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Silverma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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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어에서 음절말에 나타나는 음이 위에서 제시한 7개
의 음이 아니면 중화를 겪게 된다. 
 
(13) a. <잎> [입] 
    b. <낯> [낟], <낮> [낟], <낫> [낟], <낱> [낟] 
    c. <부엌> [부억], <밖> [박] 
 
음절말음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13)에서처럼 음절말음 중화가 일
어난다. 한국어 음절말음에 오는 폐쇄음은 모두 비파열음이어서 영
어 단어말에서 나타나는 비파열 폐쇄음은 (14)에서 처럼 한국어에
서 모음삽입 없이 쉽게 차용음으로 대치될 수 있다. 

 
(14) top <톱>, pop <팝>, book <북>, cook <쿡> 

 
한국어에서는 음절말 자음과 음절초 자음 사이에서도 여러 음운
현상이 일어난다. 우선 (15)에서 보듯이 자음 사이의 위치동화를 들 
수 있다.  

 
(15) a. 받다 [받따], 밭보다 [밥뽀다], 받고 [박꼬] 

  b. 돕다 [돕다] *[돋따], 돕고 [독꼬]~[돕꼬] 
  c. 박다 [박다] *[받따], 박보다 [박뽀다] *[밥뽀다] 
 
즉 (15a)처럼 치경음인 선행 자음은 후행 자음의 위치에 동화된다. 
그런데 (15b)에서 보듯이 선행 자음이 양순음인 경우 후행 자음이 
치경음인 경우에는 위치동화를 겪지 않지만 연구개음이 다음에 올 
때는 그 위치에 동화된다. 반면에 (15c)에서처럼 선행 자음이 연구
개음인 경우에는 후행 자음의 위치에 동화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예를 바탕으로 Jun(1995)은 선행 자음과 후행 자음의 강도에 따라 
선행 자음이 위치동화를 겪는 정도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16)과 같
은 자음 위치 강도를 제시하여 연구개의 위치가 가장 강하며 그 
다음에 양순음 그리고 치경음이 가장 약한 조음위치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16) 한국어의 자음 위치 강도 (Jun 1995) 

 연구개음> 양순음 > 치경음 
 
모국어에 (15)에서처럼 조음위치동화 현상이 있을 때 외래어 차용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과연 영어의 폐쇄음
이 후행 자음의 위치에 따라 한국어에 차용되는 방식이 다른가? 이
와 관련하여 (4)에서 제시한 예들을 바탕으로 5장에서 심도있게 논
의하기로 한다.  
영어 차용과 관련되는 또 다른 한국어 음운현상은 비음동화이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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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 밥만 [밤만], 국만 [궁만], 밭만 [밤만]10 
   돕니 [돔니], 닫니 [단니], 박니 [방니] 
 b. 밤보다 [밤보다] *[밤모다], 반달 [반달] *[반날] 
 
한국어에서 선행 폐쇄음은 (17a)에서 보듯이 후행하는 비음에 동화
된다. 그러나 (17b)에서 보듯이 후행 폐쇄음은 선행하는 비음에는 
동화되지 않는다. 이처럼 폐쇄음의 비음동화는 그 배열 순서가 중
요하다. 이것은 SyllCon이라는 음절간의 접촉제약으로 설명되었다
(Davis and Shin 1999). 즉, 음절말 자음보다 음절초 자음의 강도가 
강해야 하는데 공명음보다 강도가 강한 폐쇄음이 음절말음에 올 
수 없다. 이러한 음운제약에 따라 폐쇄음이 후행 공명음의 조음방
식에 동화되어 두 연쇄음의 강도가 같아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17b)처럼 선행음이 비음이고 후행 음절 두음에 폐쇄음이 오는 경
우는 이미 음절간의 접촉법칙을 만족시키는 배열이어서 비음동화
가 일어나지 않는다.  
영어를 차용할 때 한국어의 비음동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
문을 할 수 있다: 만일 모국어의 음운제약으로 인해 근원어의 두 
인접자음이 차용되는 양식이 달라진다면 근원어에서 선행자음이 
폐쇄음이고 후행 자음이 비음인 경우와 그 순서가 반대인 경우의 
차용양식이 다를 것인가?  
폐쇄음과 비음은 모두 한국어에서 음절말음에 올 수 있는 음이어
서 음절말 제약만을 고려한다면 두 음은 그 배열 순서와 관련없이 
같은 방식으로 차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음절과 음절 사이
에서 일어나는 음운제약이 외래어 차용에 관여한다면 그 배열순서
에 따라서 차용양식이 달라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장에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 영어차용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또 다른 한국어 음운
현상은 유음과 관련된 현상이다. 

 
(18) a. 디귿리을 [디글리을]11 

  b. 법률 [범뉼], 국란 [궁난], 십리 [심니], 곡류 [공뉴]  
  c. 신라 [실라], 문란 [물란], 실날 [실랄], 칼날 [칼랄]  

 
(18a)에서 보듯이 선행 자음이 치경음이고 후행하는 자음이 유음일 
경우 그 선행 자음은 유음으로 되어 겹자음 유음으로 실현된다
(/t/+/l/ → [ll]). 반면에 (18b)에서처럼 선행 자음이 비치경음일 경우
에는 후행 유음이 비음으로 실현되고 선행 폐쇄음은 비음동화되어 
비음으로 실현된다. 한편 (18c)에서처럼 /n/과 /l/이 인접하게 되면 
그 순서에 상관없이 [ll]로 실현된다.  
이러한 한국어의 음운현상은 영어차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만일 외래어 차용이 근원음의 음성적 실현과 가

                                                           
10  /밭만/이 [밤만]으로 실현되는 것은 비음동화와 위치동화를 모두 겪은 것을 의
미한다. 

11 한 심사자는 [디근니을]이 더 일반적인 발음으로 지적하지만 필자의 직관으로는 
[디글리을]이 적합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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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적 유사해 지려는 노력이라면 유음과 관련된 한국어의 음운규칙
으로 인해 외래어 차용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4절과 5절에서 
이번 절에서 제시된 여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4. 영어 폐쇄음과 공명음의 연쇄음 차용 

 

비음이나 유음 앞에 놓인 영어 폐쇄음은 한국어에서 다음과 같이 
차용된다.  
 
(19) a. 폐쇄음과 비음의 연쇄음 차용: 모음삽입 
   Vietnam <베트남> *<벳남> 
  picnic <피크닉> *<픽닉>*<핑닉> 
  technology <테크놀로지> *<텍놀로지> 
  treatment <트리트먼트>*<트릿먼트> 
 fitness <휘트니스> *<휫니스> 
 partner <파트너> *<팟너> 
 department <디파트먼트> *<디팟먼트> 
 b. 폐쇄음과 /l/ 연쇄음 차용: 모음삽입 
  Hitler <히틀러>*<힐러> 
 medley <메들리> *<멜리> 
 Atlanta <아틀랜타> *<알랜타> 
 Oakland <오클랜드> *<옥랜드> 
 topless <토플리스> *<톱리스> 
 
(19)에서 보듯이 영어에서 비음이나 /l/이 폐쇄음을 뒤따라오는 경
우 폐쇄음 다음에 반드시 모음이 삽입되어 차용된다. 이제 1절에서 
외래어 차용을 설명하는 가설로 제시한 두 가지 가설이 이러한 차
용양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영어 폐쇄음의 파열성 여부가 모음삽입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이 된다(Kang 2003). 만일 공명음 앞에 오는 영어 폐쇄음이 파열되
기 때문에 한국어에 차용될 때 반드시 모음삽입이 일어나는 것이
라면 근원음의 음향적 단서에 따라 외래어 차용양식이 결정된다는 
음성지각 가설(Perception only Hypothesis)을 지지할 것이다. 여러 선
행연구에서는 영어 폐쇄음이 다음에 자음이 올 때 파열하지 않는
다고 밝히고 있다(Catford 1977, Hardcastle and Roach 1979, Ladefoged 
2005). 이들 연구는 영어 폐쇄음 다음에 장애음이나 비음 혹은 휴
지가 오는지에 상관없이 폐쇄음의 파열성을 측정한 것이다. 반면에 
Henderson and Repp(1982)은 영어 폐쇄음이 다른 폐쇄음 앞에서 58% 
파열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Davidson(2011)은 영어 폐쇄음이 다음에 
폐쇄음이 오는 것과 비음이 오는 것을 비교하여 폐쇄음이 얼마나 
파열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산출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
어 폐쇄음은 그 다음에 폐쇄음이 올 때보다 비음이 오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이 파열된다. 이러한 Davidson(2011)의 
연구결과는 영어폐쇄음이 다음에 공명음이 올 때 왜 반드시 모음
삽입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음성지각 가설을 지지해 준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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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son(2011)의 연구결과에서 영어 폐쇄음이 또 다른 폐쇄음 앞
에서는 28% 파열되고 비음 앞에서는 32% 파열되어 비록 통계적으
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아가 영어 폐쇄음의 파열성이 공명음 앞에서 항
상 모음삽입을 일으킬 정도로 그 파열정도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Davidson(2011)은 영어 폐쇄음이 마찰음 앞에서 가장 파
열이 많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음성지각 가설에 따르면 마찰음 
앞의 영어 폐쇄음은 한국어에 차용될 때 반드시 모음삽입을 유발
해야 한다. 그러나 (3)에서 보았듯이 영어 폐쇄음은 마찰음과 파찰
음 앞에서 모음 삽입없이 그대로 차용된다. 따라서 근원음의 음향
적 단서에 의존하여 모음삽입을 설명하는 음성지각 가설로는 차용
어에 나타나는 모음삽입을 설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근원음 복원 가설(Recoverability Hypothesis)은 공명음 앞의 
영어 폐쇄음이 한국어에 차용될 때 항상 모음삽입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자. 근원음 복원 가설에 따르면 
외래어 차용은 모국어의 음운제약을 만족시키면서 근원음을 복원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루어진다. 영어 ‘picnic’은 한국어에 차용될 때 
한국어에서는 폐쇄음과 비음의 연속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체
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출력형이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20) a. ‘picnic’  <피크닉> [피크닉]: 모음삽입형  
    b. ‘picnic’  <픽닉> *[핑닉]: 모음삽입이 안 일어난 형태 
 
Davidson(2011)의 주장처럼 영어 폐쇄음이 비음 앞에서 파열되기는 
하나 그 정도는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영어 폐쇄음이 비음 앞
에서 파열되지 않는다고 가정한 Boersma and Hamann(2009)의 분석
을 살펴보기로 한다. 외래어 차용을 보여주는 (20a)는 원음에서 비
파열음인 [k]가 모음이 삽입되어 [크]로 차용되어 입력형에 없는 모
음이 삽입되는 것을 막는 *[ ]/ɨ/ 제약을 위배하지만 원래 자음의 조
음방식을 충실하게 유지하였다. Boersma and Hamann(2009)의 구체적
인 분석은 아래와 같다. 

 
(21) Boersma and Hamann (2009: 15) 

[_phɪk ̚_nɪk ̚_] SyllCon
*[C ̚]

/ / 
*[burst]

/C./
*[_] 

/+nas/

*[no 
noise]
/+asp/

*[no voice]
/(V)-

tense(V)/

*[  ] /ɨ/ 
  

/.ph
ik.nik./ *! 

/.ph
iŋ.nik./ *!

☞/.phi.kɨ.nik./ * * 
☞/.ph

i.khɨ.nik./ * * 
/.phi.nik./ *!
 

SyllCon, *[_]/+nas/ >> *[ ]/ɨ/의 제약등급으로 인해 비음 앞에서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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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폐쇄음 다음에 모음이 삽입하게 된다.12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해 준다. 첫째, 구조제약인 SyllCon이 외래어 차용이 이루
어지는 지각단계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이미 
지각단계에서 모국어의 음절구조에 맞는 출력형이 지각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즉 모음삽입보다 구조제약이 상위에 있어서 지각단계
에서 이미 모음이 삽입된 것이 외래어로 선택된다. 이것은 지각단
계에서 모음삽입이 일어나지 않는 Silverman(1992)의 분석과 다른 
것이다. 둘째, 한국어 어휘인 ‘국민’은 [궁민]이고 ‘picnic’는 [피크
닉] *[핑닉]으로 다르게 실현되는 것은 두 경우 모두 SyllCon이라는 
구조 제약이 상위 제약에 존재하여 모국어 어휘와 차용어가 그 구
조제약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한국어 어휘에서는 SyllCon, Dep-V>> 
IDENT(nas)인 제약등급에 의해 표면형이 결정되고 외래어 차용은 
SyllCon, *[_]/+nas/ >> *[ ]/ɨ/의 제약등급으로 표면형이 결정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국어 어휘에서는 기저단
계와 표면단계의 연결이 구조제약과 자질 충실성 제약에 의해 이
루어진다. 반면에 외래어 차용은 그 입력형이 근원어의 음성 실현
형이어서 그것을 이루고 있는 음향적 단서에 대한 연결제약과 구
조제약이 작용하여 표면형을 만들어낸다(Boersma and Hamann 2009). 
즉, 똑같이 SyllCon과 같은 음소배열제약에 의해 통제를 받지만 외
래어 차용에서는 영어 근원어의 출력형인 [kn](← ‘picnic’)을 /kh

ɨ.n/ 
으로 지각하고 한국어 어휘에서 |kn|(← |kukne| ‘국내’)은 /ŋ.n/로 산
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Boersma and Hamann(2009)의 ‘picnic’ 분석에는 다음과 같
은 문제가 있다. 우선, (21)에서 보듯이 [피크닉]뿐만 아니라 *[피그
닉]도 적형으로 잘못 예측한다. 표에서는 둘 다를 적형으로 선택하
면서 Boersma and Hamann(2009: 30)은 입력형에 유성성이 없는 음을 
유성음으로 차용하는 것이 입력형에 기식음이 없는 음을 격음으로 
차용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연결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설명은 *[no voice]/(V)-tense(V)/ 제약이 *[no noise]/+asp/ 제약보다 상
위의 제약임을 의미한다. *[피그닉]은 상위 제약인 *[no voice]/(V)-
tense(V)/ 제약을 어기게 되어 최적형이 아니다. 반면에 [피크닉]은 
하위 제약인 *[no noise]/+asp/ 제약을 어기므로 최적형으로 선택된
다. 13  그런데 이런 제약은 표 (21)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둘째, 
Boersma and Hamann(2009)은 SyllCon과 같은 음소배열제약이 상위제
약으로 존재함으로써 ‘picnic’이 *[핑닉]이 아니라 [피크닉]으로 차용
되는지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yllCon과 같은 음소배열제
약이 상위제약으로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차용형태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핑닉]과 [피크닉] 출력형 모두 음소배열제약을 
지키기 때문이다. 한국어 어휘인 |국내|는 /궁내/로 실현되나 ‘picnic’
은 /피크닉/으로 차용되는 것은 음소배열제약을 지키는 것 이외에 

                                                           
12 *[_]/+nas/은 입력형에 폐쇄음의 음향단서를 가진 음이 비음으로 차용될 수 없다
는 제약이며 *[ ]/ɨ/는 입력형에 모음의 음향단서가 없으면 모음을 삽입할 수 없
다는 제약이다. 

13  만일 Davidson(2011)의 주장대로 비음 앞에서 영어 폐쇄음이 파열된다면 [피크
닉]은 *[no noise]/+asp/ 제약을 지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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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약이 작용해야 한다.  
한편 근원음 복원 가설(Recoverability Hypothesis)에 따르면 이러한 
역할을 하는 제약은 바로 근원음 조음방식 충실 제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22) 근원음 조음방식 충실 제약  

 근원음의 조음방식을 외래어 차용에서 충실히 보존한다. 
 
외래어 차용은 모국어의 음운제약을 만족시키면서 근원어와 차용
어 사이의 지각적 유사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이것은 곧 차용어를 역추적하여 근원어를 구성할 수 있는
가와 관련있다. Boersma and Hamann(2009)이 제시한 제약 중에서 
*[_]/+nas/이 근원음 조음방식 충실 제약을 이루는 하나의 제약이다. 
즉, 근원음에서 폐쇄음의 음향단서를 가진 음이 모국어에서 비음으
로 차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만일 근원음에서 폐쇄음이 비음으
로 차용되면 근원음이 비음이었는지 폐쇄음이었는지 복구가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가령 ‘picnic’이 *[핑닉]으로 차용된다면 그 근원
어가 /piknik/인지 /piŋnik/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피그
닉]으로 차용되지 않는 이유는 근원음에서 무성음이 차용어에서 유
성음으로 차용되는 것 또한 근원음 복원제약을 어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Boersma and Hamann(2009)의 분석에서 *[no voice]/(V)-
tense(V)/가 *[_]/+nas/과 같은 근원음 조음방식 충실제약과 함께 상
위제약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
다. 
 
(23)  

[_phɪ k ̚_n ɪ k ̚_] SyllCon
*[C ̚]
/  /

*[_]
/+nas/

*[no voice]
/(V)-tense(V)/

*[no noise]
/+asp/ 

*[  ] /ɨ/ 

/.phik.nik./ *! 
/.phiŋ.nik./ *!
/.phi.kɨ.nik./ *! * 

☞/.phi.khɨ.nik./ * * 
/.phi.nik./ *!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성 폐쇄음인 근원음이 비음이나 유
성음(평자음이 유성음 사이에서 평자음이 유성음화를 겪게 되어)으
로 차용되는 것은 근원음을 복원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차용을 막는 제약은 상위제약으로 작용하게 된다. 14 
Kang(2003)의 분석에서 영어 단어말 유성자음이 비록 파열정도는 
무성자음에 비해서 약하지만 모음삽입을 더 일으키는 것은 모음삽
입을 통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평폐쇄음이 유성음으로 실현되기 

                                                           
14 영어 ‘picnic’이 한국어에서 [피크닉]으로 차용되고 *[피끄닉]으로는 차용되지 않
는 것은 *[no noise] /+long/과 같은 제약이 작용할 수 있다. 즉, 모음사이에서 한
국어의 경음은 폐쇄구간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무성폐쇄근원음의 차용음으로 선
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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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와 같이 폐쇄음의 유성성 여부가 모국어인 한국어에서
는 변별적 자질이 아니지만 영어를 차용할 때 자음의 유성성이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근원음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기 때문이다. 외래어 차용에서는 근원음을 탈락시키기 보다 
모음삽입을 통해 근원음을 차용하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근원음을 
유지하는 것도 일종의 근원음 복원제약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모국어의 음절제약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근원음을 탈락시켜 
차용한다면 근원음을 복원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한편 영어에서 비음이나 유음이 먼저 오고 폐쇄음이 오는 경우에
는 폐쇄음 다음에 모음삽입 없이 그대로 차용된다. 
 
(24) a. 비음과 폐쇄음 연쇄음 차용 

 center <센터>, winter <윈터>, computer <컴퓨터>, 
 candy <캔디>, camping <캠핑>, member <멤버> 
  b. 유음과 폐쇄음 연쇄음 차용 
  building <빌딩>, Milton <밀튼>, golden <골든>, filter <필터> 
 
이 예들은 영어 자음군이 한국어에서 SyllCon을 위배하지 않는다
면 모음삽입 없이 그대로 차용하여도 근원음을 복원하는 데 지장
을 안 주므로 그대로 차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절을 요약하자면 영어 무성 폐쇄음이 공명음(비음)을 앞서는 
경우 한국어에서 격음으로 차용되며 모음삽입을 반드시 수반한다
는 것을 밝히고 1절에서 제시한 두 가지 가설로 이것을 어떻게 설
명할 수 있는지 살펴 보았다. Davidson(2011)의 주장대로 비음 앞에
서 영어 폐쇄음의 파열성이 가장 크다면 음성지각 가설(Perception 
only Hypothesis)로 모음삽입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비음 앞에서 영어 폐쇄음이 항상 파열되는 것은 아니어서 과연 
그 정도의 파열을 한국어 화자가 지각하여 항상 모음삽입을 일으
키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다. 또한 영어 폐쇄음이 마찰음 앞에
서 가장 많이 파열되지만(Davidson 2011) 한국어에 차용될 때 모음
이 삽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음성지각 가설로 공명음 앞의 영어 폐
쇄음 다음에 나타나는 모음 삽입을 설명할 수 없다. 반면에 근원음 
복원 가설(Recoverability Hypothesis)에서는 비음 앞에서 영어 폐쇄음
이 항상 모음삽입으로 차용되는 것은 근원음인 영어 폐쇄음의 파
열여부와 관계없이 폐쇄음이 모국어의 음운규칙의 적용을 받아 비
음으로 차용된다면 근원음을 복원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
에 폐쇄음을 폐쇄음으로 차용하기 위해서는 모음삽입이 반드시 일
어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음성지각 가설에서는 근원
음의 폐쇄음의 파열여부와 같은 음향적 단서가 외래어 차용에서 
모음삽입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원음 복원 가설에서는 
모국어의 음운규칙이 적용되면 근원음을 복원시키기 어려운 경우
에 모음삽입이 일어나는 것으로 주장한다. 그런데 영어 폐쇄음이 
파열되는 정도와 모음삽입을 일으키는 정도가 일치하지 않아서 음
성지각 가설로는 단어안에서 폐쇄음 다음에 모음삽입을 모두 일관
성있게 설명할 수 없음을 보았다. 반면에 근원음 복원 가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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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어에서 모음삽입이 안 일어나면 근원음의 조음방식이 변동되
므로 이를 막기 위해 모음삽입이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
다는 것을 보았다. 이에 영어 폐쇄음과 공명음 연쇄음에서 근원음 
복원 가설이 모음삽입을 좀더 설득력있게 설명한다.15  

 

5. 영어 폐쇄음과 폐쇄음의 연쇄음 차용  

 

Kang(2003)은 영어 폐쇄음의 파열 여부가 단어 말 뿐만 아니라 단
어 중간의 폐쇄음 연쇄음을 차용할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는 1절에서 언급하였던 예 (2)를 다시 한번 
제시한다.  
 
(25=(2)) Kang (2003: 237) 
 chapter → <챕터>  [tshæp.thʌ]  
 octave → <옥타브> [ok.tha.pɨ] 
 napkin → <냅킨>  [næp.khin] 
 doctrine → <독트린> [tok.thɨ.Lin] 

 
영어 폐쇄음이 다음에 자음이 올 때 파열되지 않으므로 ‘chapter’는 
*[채프터]가 아니라 [챕터]로 차용되어 모음삽입이 일어나지 않는다
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1절에서 보았듯이 영어 폐쇄음이 반드시 
다른 자음 앞에서 모음삽입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 예를 
다시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26=(4)) 폐쇄음과 폐쇄음 연쇄: 모음삽입이 수의적으로 일어난다. 

a. 모음삽입이 안 일어나는 예 
victory <빅토리>, Vacteria <박테리아], cocktail <칵테일>, factory 
<펙토리>, octave <옥타브>, McDonald <맥도날드>, doctrine <독트
린>, doctor <닥터>, helicopter <헬리콥터>, captain <캡틴> 

b. 모음삽입이 일어나는 예  
 napkin <네프킨, 내프킨>(187,000), <냅킨> (440,000),  

sitcom <시트콤> (7,110,000), <싯콤> (29,100) 
 
‘napkin’ <내프킨/냅킨>과 ‘sitcom’ <시트콤/싯콤>에서 보듯이 영어 
폐쇄음 연쇄에서 선행 폐쇄음 다음에 모음삽입이 가능한 이유는 

                                                           
15  편집위원장은 ‘Stanley’의 경우 *<스태느리>가 아니라 모음삽입 없이 <스탤리>
로 한국어에 차용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의 주장에 따르면 <신라>가 
[실라]로 발음될 때 적용되는 /n+l/→[ll] 규칙을 막기 위해 모음삽입이 기대 되지
만 모음삽입 없이 차용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편집위원장의 지적대로 근원음 
복원 가설에서 어떤 음의 특징이 더 보전되는가라는 문제와 관련있다고 본다. 
Berent et al.(2007)은 모국어에서는 안 일어나는 자음군이라 하더라도 선행 자음
과 후행 자음간의 공명도 차이에 따라 모음삽입을 한 형태와 구별되어 지각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한다. 이에 영어 근원음 /tl/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모음삽입이 
일어나지만 /nl/를 차용하는 경우에는 모음삽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두 자음 
간의 공명도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좀더 심도있는 논의는 추후 과
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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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일까?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두 가지 가설이 영어 폐쇄음의 모
음삽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음성지각 가설에서는 근원어
의 폐쇄음이 파열되는지 여부와 같은 음향적 단서가 외래어 차용
에서 모음삽입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원음 복원 가설
에서는 모국어의 음운규칙이 적용되면 근원음을 복원시키기 어려
운 경우에 모음삽입이 일어나는 것으로 주장한다.  
만일 영어의 폐쇄음이 다른 폐쇄음 앞에서 파열되지 않는다면 모
국어인 한국어의 음절말음제약을 만족시킨다. 따라서 Kang(2003)과 
Boersma and Hamann(2009)의 주장대로 라면 모음삽입이 기대되는 
환경이 아니다. 그런데 이 경우 원음이 비파열음이라면 왜 모음삽
입이 일어나는 걸까? 
영어 폐쇄음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의 외래어 차용을 좀 더 자
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후행 폐쇄음의 조음위치에 따라 모음
삽입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7) 폐쇄음과 폐쇄음 연쇄 차용 

a. 후행 자음이 /t/인 경우: 모음삽입이 없다 
 victory <빅토리>, Vacteria <박테리아>, cocktail <칵테일>, factory  

<펙토리>, octave <옥타브>, McDonald <맥도날드>, doctrine <독트
린>, doctor <닥터>, helicopter <헬리콥터>, chapter <챕터>, captain 
<캡틴> 

b. 후행 자음이 /k/인 경우: 모음삽입이 일어나기도 한다.  
 i. 선행 자음이 /t/인 경우: sitcom <시트콤>~<싯콤> 
 ii. 선행 자음이 /p/인 경우: napkin <네프킨, 내프킨>~<냅킨>  
 
후행 자음이 치경음인 경우는 선행 폐쇄음 다음에 모음삽입이 안 
일어난다. 그러나 후행 자음이 연구개음일 때는 선행 폐쇄음이 치
경음이나 순음인 경우 선행자음 다음에 모음삽입이 일어나기도 한
다. 이렇게 선행 폐쇄음이 후행 자음의 조음위치에 따라 모음삽입 
비율이 달라진다. 
우선, 음성지각 가설이 영어 폐쇄음이 모음삽입을 일으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 영어 폐쇄음이 후행하는 폐쇄
음의 조음위치에 따라서 파열되는 정도가 다르다면 영어 폐쇄음이 
후행하는 폐쇄음에 따라서 모음삽입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음성
지각 가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조음상에서 /tk/처럼 선
행 자음이 앞쪽에서 일어나는 자음이고 후행 자음은 뒤쪽에서 일
어나는 자음군과 /kt/처럼 선행 자음이 뒤쪽에서 일어나는 자음이고 
후행 자음은 앞쪽에서 일어나는 자음군이 조음상 겹치는 정도가 
다르다(Surprenant and Goldstein 1988, Byrd 1996, Zsiga 2000). 조음위치
가 서로 다른 폐쇄음 연쇄에서 선행 폐쇄음이 후행하는 폐쇄음의 
조음위치에 따라 겹쳐서 조음되는 비율이 다른 것은 음향적으로도 
나타나서 폐쇄음의 파열길이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령, Henderson 
and Repp(1982)은 단어 내에서 조음위치가 서로 다른 폐쇄음이 이
어서 일어날 때 선행 폐쇄음의 파열 정도가 후행 폐쇄음의 조음위
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후행자음이 양순음이면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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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경음이면 70%, 연구개음이면 87.5% 파열된다. Zsiga(2000)와 
Davidson(2011) 또한 후행 자음의 조음위치에 따라 선행 폐쇄음이 
파열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조음위치 효과(place order effect)를 주장
한다.  
이제 조음위치가 서로 다른 폐쇄음 연쇄가 한국어에 차용될 때 
모음삽입에서 차이를 보이는 (27)의 예를 살펴보자. (26)에서 보듯이 
후행자음이 /t/일 때는 모음삽입이 안 일어나지만 후행자음이 /k/일 
때에는 모음삽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제 폐쇄음의 조음위치
에 따른 파열 정도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선행자음이 /p/인 경우 후행자음이 뒷 쪽에서 조음되는 
/k/인 경우 /p/가 파열되는 정도가 커서 모음삽입이 더 일어난다는 
것이다: [내프킨]~[냅킨] ‘napkin’. 반면에 선행자음이 /k/이고 후행자
음이 앞쪽에서 조음되는 /t/인 경우 /k/가 파열되는 정도가 작아서 
모음삽입이 안 일어난다: [액터] *[애크터] ‘actor’.16  
이렇게 영어 폐쇄음이 후행 폐쇄음의 조음위치에 따라 파열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에 차용될 때 모음삽입을 일으키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음성지각 가설(Perception only Hypothesis)로 
설명될 수 있다. 
이제부터는 근원음 복원 가설(Recoverability Hypothesis)에서는 어
떻게 조음위치에 따라 모음삽입 정도가 다를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근원음 복원 가설에서는 모국어의 음운규칙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근원음을 복원하기가 어려워 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음삽입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영어 폐쇄음 연쇄의 한국어 
차용과 관련된 음운현상은 조음위치 동화이다. 3장에서 (15)에 있는 
예를 통해 알아 보았듯이 모국어인 한국어에서는 후행자음이 k>p>t
의 순서로 강도가 강해서 선행자음이 약한 자음이 오는 경우 후행
자음의 위치에 동화된다: 받고 [박꼬] vs. 박다 [박따] *[받따]. 영어 
차용에서 자음강도가 가장 강한 연구개음이 후행 자음으로 오는 
경우 모음삽입이 일어나지 않으면 선행 자음 또한 연구개음으로 
동화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근원음의 조음위치 정보를 상실하게 
된다. 가령, 영어의 /tk/가 한국어의 자음위치 동화를 겪어 [kk]로 
실현되면 근원음이 /tk/이었는지 /kk/이었는지를 구분하기 어려워 진
다. 이에 한국어에 차용될 때 /t/와 /k/ 사이에 모음을 삽입하여 근
원음을 복원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반면에 영어의 /kt/는 
한국어에서 자음위치 동화를 겪는 자음군이 아니어서 모음삽입 없
이 그대로 차용된다. 이와 같이 근원음 복원 가설(Recoverability 
Hypothesis) 또한 자음군의 조음위치에 따라 모음삽입의 정도가 다
르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제까지 음성지각 가설과 근원음 복원 가설(Recoverability 

Hypothesis)이 모두 후행 폐쇄음의 조음위치에 따른 모음삽입의 정
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았다. 음성지각 가설은 근원음
의 음향적 실현에 충실하기 위해 모음삽입이 일어난 것으로 설명

                                                           
16 두 심사자는 ‘napkin’이 [내프킨]으로 차용된 것은 이 단어가 일본어를 통해 간
접차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차용경로에 대해서는 추후 좀더 연
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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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근원음 복원 가설(Recoverability Hypothesis)은 모국어의 음운현
상으로 말미암아 근원음을 복원하기 어려워 질 경우에 모음삽입을 
통해 근원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6. 외래어 차용과 단어 형태 구조 

 
이제까지 영어폐쇄음이 다른 자음 앞에서 나타나는 경우 그것이 
한국어에 차용될 때 모음삽입을 수반하는 지 여부를 음성지각 가
설과 근원음 복원 가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런데 앞 절에서 다룬 예들은 모두 단일 단어 내에서 인접한 자
음을 차용하는 예였다. 이번 절에서는 똑같은 자음 연쇄음이 단어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와 단어와 단어사이에 놓이는 경우에 과연 
같은 방식으로 차용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외래어 차용에서 근원
어의 형태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앞 장에서 영어의 폐쇄음과 비음의 연쇄를 차용할 때 폐쇄음 다
음에 모음삽입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 예를 다시 살펴보면 (28)과 
같다. 

 
(28=(5a)) 폐쇄음과 비음의 연쇄 차용: 모음삽입이 항상 일어남 

Vietnam <베트남>, picnic <피크닉>, technology <테크놀로지>, 
treatment <트리트먼트>, fitness <휘트니스>, partner <파트너>, 
magnetic <마그네틱>, magnesium <마그네슘>  

 
이 경우 폐쇄음 다음에 비음이 오면 폐쇄음과 비음 사이에 모음삽
입이 일어난다. 예로 ‘picnic’에서 [k]가 모음삽입되어 <피크닉>으로 
차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연쇄음이 복합어에서도 마찬가지일까? 
(29)의 예들은 같은 연쇄음이라 하더라도 그 연쇄음이 형태구조에 
따라 다르게 차용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29) 복합어: pop music <팝뮤직> [팜뮤직] 

nick name <닉네임> [닝네임] 
back number <백넘버> [뱅넘버] 
Big Mac <빅맥> [빙맥] 

 
즉, (28)에서 보여 주는 단일어에서는 폐쇄음과 비음사이에 항상 모
음삽입이 일어나지만 (29)에서 보여 주듯이 복합어인 경우에는 모
음삽입이 일어나지 않고 비음동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폐
쇄음과 비음의 연쇄음이 단일어에서는 항상 모음삽입을 일으키지
만 그 연쇄음이 단어와 단어사이에 걸쳐있는 복합어에서는 모음삽
입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 결과 ‘Big Mac’ 경우는 <빅맥>으로 차용
되어 [빙맥]으로 발음된다. 이것은 <빅>의 마지막 자음이 뒤에 오
는 비음의 영향으로 [ŋ]으로 발음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복
합어 차용에서는 단어 경계에 있는 자음이 차용에서 조음방식이 
변해도 용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단일어 내에서는 모음을 
삽입시킴으로써 자음의 조음방식이 변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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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처럼 복합어 차용은 이미 단일어가 각각 차용되고 나서 
결합되는 형태라는 것을 말해 준다(Oh 2012). 이것은 곧 외래어 차
용에서 근원어의 형태적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폐쇄음과 유음의 연쇄음도 영어 단일어와 복합어에서 다르게 차
용된다. 

 
(30) 폐쇄음과 /l/ 연쇄음 차용17 

 a. 단일어: Hitler <히틀러>, medley <메들리>, topless <토플리스> 
b. 복합어: hot line <핫라인> [한나인], upload <업로드> [엄노드] 
*[어플로드] 

 
<top>은 단독으로 차용될 때 *[토프]가 아니라 [톱]으로 차용된다. 
그러나 <topless>는 [토플리스]로 차용된다. 만일 <topless>가 <톱리
스>로 차용된다면 [톰니스]로 발음되어 원음인 폐쇄음이 비음으로 
실현되게 된다. 이렇게 근원 자음의 조음방식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음삽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upload>는 *[어플
로드]가 아니라 <업노드> [엄노드]로 차용된다. 그 차이는 <less>가 
단독으로 쓰이지 않아 <topless>가 단일어로 취급되고 <upload>의 
한 구성요소인 <up>이 한국어에서 단독으로도 차용되어 사용되므
로 <upload>가 복합어로 취급되어 <up>+ <load>가 <업> + <로드>로 
각각 차용된 후 결합된 것으로 해석된다.18 따라서 앞에서 살펴보았
듯이 단일어에서는 자음의 조음방식 자질이 유지되지만 복합어에
서는 단일어 단계에서 이미 차용을 거친 후 결합되는 방식이어서 
모국어의 음운현상을 겪게 되어 근원 자음의 조음방식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외래어 차용이 근원어에서 단일어인지 아니면 복합
어인지 여부에 따라서 폐쇄음과 후행하는 자음의 차용이 달라진다
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복합어의 구성요소가 각각 일단 외래어 차
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단일어로 차용된 것이 합쳐져 복합어 
차용을 이룬다는 Oh(2012)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7.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영어 폐쇄음이 후행 자음의 조음방식과 조음위치에 

                                                           
17 영어 /l/은 한국어에서 [l] 또는 [ll]로 차용된다. 그런데 단일어에 나오는 /l/이 복
합어에 나타나는 /l/보다 [ll]로 차용되는 비율이 더 높다(Oh 2012). 

18  한 심사자는 본 논문에서 지지하는 복합어 차용방식을 패러다임 통일성
(paradigm uniformity)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make up’이 <메
이크업>뿐만 아니라 <메이컵>으로 차용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통일성 제약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즉, [메이크]나 [메익]이 단독형으로 가능
하지만 *<메익업>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메이컵]이 [메이크업]으로부터 모
음충돌을 피하기 위해 도출되었다고 보는 분석도 가능하나 이에 대한 반론은 
Oh(2012)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Oh(2012)의 분석에서도 전체 복합어의 음성적 
실현을 보아야 한다는 제약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패러다임 통일성으로 분석
하는 방식과 비교하여 어떤 분석방식이 더 우월한지는 계속 연구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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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어에 차용될 때 모음삽입을 일으키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영어 폐쇄음이 비음 앞에 오면 반드시 삽입모음이 일
어나지만 폐쇄음 앞에 오면 모음삽입이 일어나는 정도가 조음위치
에 따라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외래어 차용에서 모음삽입을 설
명하는 가설로 음성지각가설과 근원음 복원 가설을 제시하고 영어 
자음군의 첫 폐쇄음이 한국어에 차용되는 양식을 어떻게 설명하는
지 논하였다. 우선 음성지각가설은 외래어 차용이 근원음의 음향적 
실현을 최대한 충실하게 유지하여 차용어와 근원어를 유사하게 만
들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본다. 이 가설에 따르면 영어 폐쇄음이 비
음 앞에서 파열되는 정도가 폐쇄음 앞에서 보다 크므로 영어 폐쇄
음이 한국어에 차용될 때 모음삽입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Davidson 2011). 그러나 폐쇄음이 비음 앞에서 보다 마찰음 앞에서 
더 파열이 되지만 마찰음 앞에서는 모음삽입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을 음성지각 가설로 설명할 수 없다.  
한편 근원음 복원 가설에 따르면 모국어의 음운규칙으로 인해 근
원음을 복원하기 어려운 경우 모음을 삽입함으로써 근원음을 유지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령 <picnic>을 차용할 때 /kn/을 
/kn/으로 차용하면 결국 [ŋn]으로 발음될 것이어서 원래 근원음을 
복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k/와 /n/ 사이에 모음을 삽입하여 
근원음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폐쇄음 다음에 마찰음
이 오는 경우는 모음삽입 없이 근원음을 복원할 수 있으므로 모음
삽입이 안 일어나는 것이 설명될 수 있다.  
영어 폐쇄음이 폐쇄음 앞에 오면 모음삽입이 비음 앞에서보다 훨
씬 적게 일어나지만 후행 폐쇄음의 조음위치에 따라 모음삽입을 
허용하기도 한다. 후행자음이 선행자음에 비해서 뒤쪽에서 조음될 
때 선행 폐쇄음의 파열정도가 크다는 조음위치 효과(Place order 
effect)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음성지각가설을 지지해 준다(Henderson 
and Repp 1982, Davidson 2011). 한편 근원음 복원 가설에서는 한국어
에 존재하는 조음위치 동화가 후행자음이 /k/일 때 가장 잘 일어나
므로 이러한 조음위치 동화로 말미암아 근원음의 조음위치를 복원
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음삽입이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와 같이 음성지각가설과 근원음 복원 가설이 모두 영
어 폐쇄음 차용을 설명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두 
가설은 영어 /tp/ 자음군이 어떻게 한국어에 차용될 지에 관해 서로 
다른 예측을 하게 된다. 영어 /tp/는 후행 자음이 선행 자음에 비해 
앞쪽에서 조음되는 자음이므로 선행 자음의 파열성이 작아서 음성
지각가설은 모음삽입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한편 /tp/
에서 /p/는 한국어에서 /t/보다 강도가 높은 자음이어서 조음위치 동
화가 일어나는 자음군이다. 따라서 근원음 복원 가설에서는 자음위
치 동화로 인해 근원음의 조음위치에 대한 정보가 없어질 가능성
이 있으므로 모음삽입을 통해 근원음 정보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예측을 검증할 데이터가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Dupoux et al.(2003)은 외래어 차용에서 모음삽입이 지각단계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모음삽입이 모국어의 음절구조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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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길 때 일어나는지 아니면 음소배열제약을 어길 때 일어나는 지
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Kabak and Idsardi(2007)는 모음삽입이 지
각단계에서 일어나되 과연 모국어의 음절구조제약을 어길 때 일어
나는지 아니면 음소배열제약을 어길 때 일어나는지를 지각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Kabak and Idsardi(2007: 38, 42)는 한국어에
서 음절말음 제약을 어기는 자음군과 음소배열제약을 어기는 자음
군을 설정하고 그 사이에 각각 모음을 삽입한 연쇄음 내지는 비음
화와 같은 음운현상이 일어난 형태를 함께 짝으로 들려 주고 한국
어 화자가 구분하는지 여부를 지각실험을 통해 연구하였다. 첫 번
째 자음군으로 cm-cɪm, jm-jɪm, cth-cɪth, jth-jɪth 같은 경우는 /c/가 음절
말음에 일어나지 않는 음이어서 첫 자음이 음절말음제약을 어기는 
자음군과 모음삽입이 일어난 형태가 비슷하게 들리는가를 실험하
기 위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A' 값이 0.61이하여서 모음삽입형과 
자음군을 제일 혼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값은 한 쌍의 단어를 
듣고 두 단어가 같은지 다른지를 구별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
로 A'값이 작을수록 두 개의 형태를 듣고 많이 혼동하는 것이고 A'
값이 클수록 두 개의 형태를 듣고 잘 구분하는 것이다. 그 수치가 
0과 1 사이여서 1이면 완벽하게 한 쌍의 단어를 구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자음군으로 km-kɪm, km-ŋm, ln-lʊn, lth-lʊth를 지각
실험하여 폐쇄음과 비음이나 유음이 연이어 허용되지 않아서 음소
배열제약을 어기는 자음군과 모음삽입이 일어난 형태가 서로 비슷
하게 들리는가를 실험하였는데 이 경우는 A' 값이 0.91와 0.98 사이
여서 자음군과 모음이 삽입된 형태를 잘 구분하였다. 세 번째 자음
군으로 km-kʊm, gth-gʊth, gm-gʊm의 지각실험 결과는 A'가 0.74와 
0.85 사이여서 중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각실험을 바탕으로 
Kabak and Idsardi(2007)는 지각단계에서 음절구조제약을 어긴 경우
에는 자음군과 모음삽입이 일어난 형태를 서로 비슷하다고 지각하
여 구별하기가 힘들어 이러한 경우에 지각단계에서 모음삽입이 일
어난다고 본다. 반면에 음절구조제약은 지키지만 음소배열제약을 
어긴 경우에는 자음군과 음운현상이 일어난 형태를 서로 다르다고 
잘 구별한다. 즉 /km/과 /ŋm/을 잘 구별한다. Kabak and Idsardi(2007)
는 이러한 지각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음소배열제약을 어기는 자음
군이 비음화라는 음운규칙을 겪는 것은 원래의 자음군과 비음화규
칙을 적용받은 형태가 서로 비슷하다고 지각되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cf. Steriade 2001). 그런데 영어 폐쇄음과 비음의 연쇄는 그 
사이에 모음을 삽입한 것(km-kɪm)과도 잘 구별된다. 따라서 영어 
비음 앞에 오는 폐쇄음을 한국어에 차용할 때 모음을 삽입하는 것
은 단순히 근원음과 모음삽입이 된 형태와의 지각적 유사성 때문
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본 연구에서 밝힌 영어 폐쇄음군에서 폐쇄음 차용과 모음삽입에 
비추어 볼 때 Kabak and Idsardi(2007)의 연구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Davidson(2011)의 연구에서 보듯이 영어 자음군에
서 첫 번째 폐쇄음이 파열될 수도 있다. 그러나 Kabak and 
Idsardi(2007)의 연구에서는 오직 첫 폐쇄음이 파열되지 않은 자음군
과 모음삽입형과의 구별여부를 실험하였다. 이에 첫 폐쇄음이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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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과연 모음삽입형과 구별하여 지각하는 지 여부를 실험
을 통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Kabak and Idsardi(2007)는 /gth, 
km, gm/를 모두 음소배열제약을 어기는 자음군으로 취급하고 /cth, 
jth, cm, jm/는 모두 음절구조제약을 어기는 자음군으로 분석하고 있
는데 사실 /g/도 한국어에서 음절말에 나타나는 음이 아니어서 음
절구조제약을 어긴다. 따라서 지각실험 결과 Kabak and Idsardi(2007)
는 /gth-gʊth/ 와 /gm-gʊm/을 한국인들이 /km-ŋm/ 처럼 잘 구별한다
고 하는데 사실 /g/ 또한 한국어 음절말음에서 허용되지 않는 음이
어서 Kabak and Idsardi(2007)의 주장대로라면 /cm-cɪm/처럼 구분을 
잘 못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gth-gʊth/와 /gm-gʊm/의 A'값은 
/cm-cɪm/의 A'값보다 커서 자음군과 모음삽입형을 좀 더 잘 구분한
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 살펴 본 것처럼 두 폐쇄음
이 연속으로 올 때 후행 자음의 조음위치에 따라 모음삽입이 일어
나는 정도가 다르다. 후행자음이 앞쪽에서 일어나는 폐쇄음이면 모
음삽입이 기대되지 않는다. 그런데 Kabak and Idsardi(2007)의 연구에
서는 두 폐쇄음으로 이루어진 연쇄음으로는 /kth/의 자음군만을 실
험대상으로 삼아 /kth/와 /kʊth/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kth/와 /kʊth/형
이 A'값이 0.94로서 서로 다르게 지각된다. Kabak and Idsardi(2007)는 
/kth/가 이미 한국어의 음절구조제약을 만족시키는 자음군이어서 모
음삽입이 기대되지 않아서 /kth/와 /kʊth/형을 구분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kth/ 자음군은 조음위치 효과(place order effect)로도 그리고 
한국어의 조음위치 동화에 의해서도 모음삽입이 기대되는 자음군
이 아니다. 후행자음의 조음위치가 더 앞쪽에서 발음되는 것이고 
한국어에서 /t/는 가장 강도가 약한 자음이어서 조음위치 동화를 일
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kth/와 /kʊth/형이 서로 다르게 지각
된다는 것은 첫 자음이 반드시 음절구조제약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에 Kabak and Idsardi(2007)의 지각실험에서 나타난 결점을 보완
하려면 우선 선행 폐쇄음이 파열음으로 실현된 것과 모음삽입형을 
비교하는 지각실험이 필요하다. 아울러 두 폐쇄음간의 조음위치를 
다양하게 하여 모음삽입형과 비교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검증하고
자 하였던 음성지각 가설과 근원음 복원 가설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음성지각 실험을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본 연구는 외래어 차용에 나타나는 모음삽입과 관련하여 두 가지 
가설 즉, 음성지각 가설과 근원음 복원 가설을 영어 자음군 차용에 
비추어 비교 검토하고 근원음 복원 가설이 더 설명력이 있다고 주
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외래어를 차용할 때 지각단계에서 근원음
의 음성적 실현에 근거를 두어 모음삽입이 이루어지지만 모국어의 
음운적 제약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아울러 
차용 국어의 어휘와 차용어는 모두 차용 국어의 음운제약을 지키
되 차용어는 근원어를 복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
문에 모국어 어휘와 차용어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모국어의 음운
제약을 만족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지각적 유사성이 우선시
되는 연구에서 조차도 모국어의 음운제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모국어의 음운 범주와 음소배열제약으로 말미암아 모국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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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어떻게 모국어에 없는 외국어 입력형을 궁극적으로 지각하고 
산출하느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Davidson 2007: 262). 또한 본 
논문은 영어의 자음군에 나타나는 모음삽입이 단일어와 복합어에
서 서로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차용음운론에서 
근원어의 형태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였다(O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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